
액화석탄 솔렉스 경제성 논란 가열!
석유협회 , 남아프리카는 정부보조로 가능 … 세금 포함하면 더 비싸

지오에너지가 남아프리카 SASOL과의 제휴를 통해 4월부터 휘발유 대신자동차 연료로사용할 수 있는석

탄액화연료솔렉스를본격시판할계획이라고밝히자석유협회등이터무니없는주장이라며반박하고나섰다.

대한석유협회(회장 박은태)는 세녹스 판매기업인 지오에너지가 2003년 4월부터 시판할 석탄액화연료 <솔렉

스(Solex)에 대해 해외에서 수입하는석탄액화유는대체연료라고말하기도힘들뿐더러해외에서도이미경제

성이없다고판명된상태라고주장했다.

또 해외에서 수입한다면 석유를 수입하는 것이나 석탄액화유를 수입하는 것이나 외화를 지출한다는 측면에

서다를 것이 없으며, 현재ℓ당 1400원대까지치솟은휘발유도세금을제외한원가는오히려석탄액화유보다

더싸다고주장했다.

석유협회에따르면, 지금까지석탄액화유기술개발은여러국가에서진행됐으나대부분경제성 문제로상용

화되지 못했으며, 다만 남아프리카는 특수한 정치적 이유로 석탄액화 기술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했을 뿐

이라고주장했다.

남아프리카가 1948년 <인종분리정책>을 채택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하고 경제제재를 받게 되자 남아프

리카 정부는 자국에서 풍부한 질 좋은 유연탄을 이용해 석탄액화유를 제조하기로 하고 국영기업인 SASOL을

설립해 1955년시제품을생산했다.

1973년 10월에는외국에의해석유공급을보이코트당하고, 1977년 UN안보리로부터는석유를포함한군사

물자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당했으며, 1978년에는 남아프리카 원유 공급국인 이란의 정치체제 붕괴로 남아

프리카는석유확보에더욱어려움을겪었다.

잇따른외국의경제제재조치로인해석유확보가더욱어려워지자남아프리카정부는 SASSOL 2기, 3기공

사를계속해 1985년풀가동에들어갔다

또 남아프리카에서는 석탄액화유가 원유에서 생산된 석유제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석탄액화유 산업

보호정책을채택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정책은 1994년 이후 국제관계가 정상을 회복하고 석유 수요 증가로 정유공장의 가동이

회복되자 1996년 삭감 후폐지됐으며, 의무구매조항 역시 1989년 시작된 후 5년마다갱신되다가 2003년 12월

종료될예정이다.

SASOL은 1990년 이후 경영이 본 궤도에 오르고 민영화되면서 수익성이 더 높은 석유화학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 석유화학협회의 주장이다. 또 어느 나라에서도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석탄액화 제품에 대해 지원

하는사례는없다고강조했다.

한편, 국내에 비교적 충분히 부존하는 무연탄은 남아프리카의 유연탄보다 유분 함량이 매우 적어 석탄액화

유의원료로는적합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 <조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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